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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 진단된 난소암 5예에 대한 임상적 고찰

오세정, 김연희, 송재연, 김사진, 김수평, 신종철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산부인과학교실

  목적 : 본 연구에서는 임신 및 분만도중 조직학적으로 진단된 난소암 환자들에서 임상 경과 및 임신의 결과를 관찰

하고자 한다.

  연구 방법 : 1991년 1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가톨릭 중앙의료원 산하 3개 병원에서 임신 및 분만 도중 조직학적으

로 난소암 진단을 받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경계성 난소암 환자들은 제외하였다. 환자들의 의무기록을 통하

여 연령과 임신력, 임상 증상, 난소암의 임상적 진단당시 임신주수, 방사선학적 소견, 난소암의 조직학적 분류 및 병

기, 종양 표지자, 치료 방법, 분만당시의 임신주수 및 분만 방법, 임신 결과, 치료 결과 및 현재 상태 등 환자들의 임상 

경과 및 임신 결과를 조사하였다.

  결과 : 본 연구 결과 임신중 난소암 진단을 받은 5예 중 3예가 40세 이상의 고령 산모였고, 진단 당시의 임신주수는 

제 1삼분기가 1예, 제 2삼분기가 1예, 그리고 제 3삼분기가 3예였다. 5예 중 4예 에서는 난소암 진단전 특별한 증상을 

보이지 않았고, 초음파상에서 난소 종양이 발견된 3예에서는 초음파 결과 모두 악성 종양을 시사하는 소견을 보였다. 

난소암의 조직학적 검사 및 병기 결정 수술 결과, 2예가 각각 IIIb기, Ia기의 투명세포암종이었으며, 1예는 Ic기의 생식

세포종, 다른 1예는 Ic기의 악성 기형종, 나머지 1예는 Ic기의 장액성 선암종이었다. 상피성 난소암 I기를 보인 2예의 

경우는 추가적인 항암치료를 시행하지 않았으며, 2예의 비상피성 난소암과 1예의 IIIb기 상피성 난소암의 경우는 항암 

요법을 시행했다. 이들 중 1예는 임신 도중 항암 요법을 받았으나 합병증 없이 정상아를 분만하였으며, 제왕 절개 분

만 도중 우연히 난소종양이 발견되었던 2예에서도 역시 다른 합병증 없이 정상아를 분만하였다. 5예 중 2예는 추적 

검사 도중 누락되었으나, IIIb기의 진행된 난소암을 진단받은 1예를 포함한 3예에서는 재발되지 않고 생존해 있다.

  결론 : 난소암이 부인암 중 가장 치명적인 암이며 조기진단 및 치료가 예후결정에 중요하므로 임신으로 인해 난소

암의 진단 및 치료가 지연되지 않아야 하며, 필요하다면 임신 중의 항암화학 요법도 고려해 볼 수 있다.


